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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M 갤러리 – 2026년 전시 라인업 
 
2026 | PKM & PKM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7길 40 | T. 02 734 9467 
 

 

▸ 2026년, 동시대의 감각적인 파동과 거장의 깊은 울림이 교차하는 여섯 개의 주요 전시 계획 

▸ 상반기: ‘순수미술과 공예예술’ 기획 단체전(2월) · «백현진»(2월) · «이정진»(4월) · «이근민»(6월) 

▸ 하반기: «윤형근»(8월) · «정영도»(10월) 

▸ 서울시립미술관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5월), 리움미술관 «구정아»(9월) 등 전속 작가의 

국내 주요 미술관 전시 풍성 
 

 

2026 년, PKM 갤러리는 동시대 작가의 감각적인 파동과 거장의 묵직한 울림이 교차하는 여섯 개의 주요 

전시를 선보인다. 올해 전시 프로그램은 현시대의 미술 양상과 그 토대를 제공한 과거의 유산을 가로질러 

봄과 동시에, 회화, 도예, 사진 등 한국 미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폭넓게 조명한다. 

 

올해 첫 전시로 ‘순수미술과 공예예술 Fine Art and Craft Art’을 다룬 기획 단체전, «From Hands»가 2 월 초 

본관에서 개막한다. 기계와 디지털이 인간의 지능을 장악하는 현시대, 몸과 맞닿는 경험은 더욱 

소중해졌다. 이번 전시는 손의 움직임과 감촉으로 빚어낸 ‘핸드 크래프트 hand craft’ 작업에 주목한다. 

김시영 b. 1958 의 흑유, 이인진 b. 1957 의 토기, 이명진 b. 1995 현대도자 등 손의 감각으로 완성된 도예 작업에 

더불어, 정창섭 1927-2011 의 닥종이 회화, 구현모 b. 1974 의 나무 조각, 홍영인 b. 1972 의 텍스타일 작업 등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교차하여 보여준다. 다르면서도 닮은 두 분야의 작업들을 경계 없이 살피는 본 

전시는, 각 작업이 주고받는 온기 있는 대화를 관객에게 들려줄 것이다. 

 

같은 기간에 별관에서는 백현진 b. 1972 의 개인전 «Seoul Syntax»가 열린다. 멀티 아티스트 백현진은 

미술가이자 음악가, 연기자로 전시장과 공연장,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운신의 폭을 넓혀 왔다. 화가로서 

백현진의 최신작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캔버스와 비디오의 화면을 비우듯 채워내는 그의 조형 언어에 

초점을 둔다. 치기 어리게 물감이나 요소를 쌓아 올리기보다는, 덜어내어 필요한 만큼 남기는 작가 특유의 

작업들이 그가 나고 자란 서울을 배경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4월과 5월에는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진 작가 이정진 b. 1961의 전시가 개최된다. 이정진은 

자연이 태초의 모습을 드러내는 묵시적 순간을 렌즈로 포착해 왔다. 사진을 단순한 재현의 도구가 아닌 

존재와 부재를 동시에 드러내는 사유의 매체로 활용하는 그는,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로 관람자를 

안내한다. 이번 전시는 아이슬란드 풍광에서 출발한 그의 최신 사진 시리즈 ‹Unseen›을 구작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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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전관에 걸쳐 공개한다. ‹Unseen› 시리즈는 2025 년 『가디언』, 『FT 매거진』 등 해외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로 소개된 바 있으며, 파리 포토 2025의 메인 포스터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6 월에는 회화 작가 이근민 b. 1982 의 개인전이 진행된다. 이근민은 개인이 겪은 불안과 위로, 상실과 

회복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의 수많은 층위를 시각 언어로 치환하며,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2022 년 스페이스 K 에서의 개인전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를 통해 강렬한 인상과 깊은 공감을 

남긴 바 있다. 이번 전시는 이근민의 근래 작품세계를 드로잉과 소품, 대형회화를 아울러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관람자는 중첩된 색면과 흐트러진 형상, 추상적인 기호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그의 

내밀한 세계를 정서적 몰입이 극대화된 전시 환경에서 생생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8월 말에는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기간에 맞춰 故 윤형근 1928-2007의 작품전이 개막한다. 20세기 후반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윤형근 화백은, 다색 umber 과 청색 blue 을 사용한 ‘천지문’ 연작을 통해 한국 단색화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삶이 곧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이었던 윤 화백의 신념에 특히 

주목하여, 그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초기부터 말년까지의 작업을 엄선해 선보인다. 전시와 연계하여, 윤 

화백이 직접 짓고 기거하며 작업했던 서교동 자택이 대중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윤형근 

카탈로그 레조네 Catalogue Raisonné 웹사이트가 지난 10 여 년의 방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거쳐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2026 년 마지막 전시는 정영도 b.1985 의 개인전이다. 그는 동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권을 거쳐 형성된 

개인의 역사를 바탕으로, 내면과 외부 세계가 충돌하는 장면을 회화 작업을 통해 표출해 왔다. 이번 

전시는 동 갤러리에서 5 년 만에 열리는 그의 개인전으로, 작가가 최근 추구하고 있는 작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5.5m 층고의 본관 전시장 한 면을 200 호 이상의 대작들로 가득 채울 예정으로, 

이는 마치 거대한 벽화를 마주하는 듯한 압도감을 주며 이번 전시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나아가, 올해에는 PKM 갤러리 작가들의 풍성한 국내 주요 미술관 전시가 계획되어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는 5 월부터 10 월까지 유영국 탄생 110 주년을 기념하는 최대 규모의 회고전,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가 개최된다. 전시는 ‘심상의 산’을 표현해 온 유영국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조망한다. 

9 월에는 구정아의 대규모 개인전이 리움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전시장뿐 아니라 로비, 벽 뒤, 

고미술품 사이 등 예기치 못한 공간에서 관객이 작품을 마주하게 하여 작가가 창조한 ‘우스 Ousss; 현실도 가상도 

아니지만 감지할 수 있는 맞닿은 세계’로 일순간 이동시키고,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새롭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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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시 기간 전시명 (가제) 전시 장소 

PKM 갤러리 

주요 전시 

2026. 2. 4 – 3. 21 
«From Hands»  

(‘순수미술과 공예예술’ 기획 단체전) 
PKM 

2026. 2. 4 – 3. 21 «백현진: Seoul Syntax» PKM+ 

2026. 4. 15 – 5. 23 «이정진» PKM & PKM+ 

2026. 6. 10 – 7. 25 «이근민» PKM 

2026. 8. 26 – 10. 3 «윤형근» PKM & PKM+ 

2026. 10. 28 – 12. 5 «정영도» PKM 

전속 작가 

주요 미술관 전시 

2026. 5. 14 – 10. 18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2026. 9. 5 – 12. 27 «구정아» 리움미술관 

 
*PKM: 본관, PKM+: 별관 

 


